
수돗물 염소처리 후 다이옥신 증가!
페놀계 성분이 염소와 반응 … 국내 정수장 실태파악·대안마련 시급

일본의 정수처리 수돗물에 다이옥신이 남아 있으며 특히 염소처리 과정에서는 함유량이 15% 증가하는 것으

로 나타나 국내 실태조사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.

국립환경연구원 김현구 연구원이 2002년 12월 일본 수도협회지에 발표한 <일본의 정수처리 과정에서 다이

옥신류 함유실태 조사> 논문에 따르면, 각 정수장의 처리과정 중 다이옥신 제거율이 응집침전 때 40%, 모래

여과 71%, 오존처리 59%, 활성탄처리 93%에 이르지만 염소처리 때에는 오히려 15% 증가하는 사실을 처음으

로 확인했다.

논문은 홋카이도대학 도시환경공학 박사학위 내용으로 일본 후생성이 2억엔(20억원)을 투자해 1999년부터

2001년까지 3년 동안 일본의 전국 4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처리된 물 속의 다이옥신 함유실태를 조사한

결과이다.

김현구 연구원은 정수과정에서 대체로 90% 이상 다이옥신이 제거되지만 원수에 페놀계 성분이 들어 있으면

염소와 반응해 다이옥신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, 국내 정수장에서는 100% 염소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

조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.

현재 국내에서는 수돗물의 다이옥신 함유량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

고 있다.

서울시가 이제 막 여과정수 등 대체 처리물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, 수자원공사가 염소처리보다 효과가

뛰어나고 안전성이 높은 마이옥스 처리시스템을 경기도 수지에 설치해 시험하고 있는 정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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